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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

에 재학 중인 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등을 실시하였

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남․녀 대학생들 간에 정서지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p>.05), 성별 구분 없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레스, 학업성취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지능은 유능

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이 본 연

구의 표본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이 학습에 몰

입하고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여 학생들의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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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사회에서는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능력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조직

에서의 원만한 관계형성 능력도 점차 강조되

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개인의 역량을 언급할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정서적 역량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

여 대두되고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을 들 수 있다.

  정서지능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90년에

Salovey와 Mayer가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을 “자

신 및 타인 정서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증가하게 되었다. 그

후 1995년 Goleman이 Salovey와 Mayer이론을 바

탕으로 정서지능을『타임지(The Times)』에 소

개하면서 정서지능이 경영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과 조직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

분야가 되었다.

  Goleman(2008: 25)은 정서지능을타고난 것

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

으로 보고 정서지능의 기초가 되는 능력을 자

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로 규정하였으며, 정서지능이 자기숙달 등의

기본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측정하

고 이러한 잠재적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

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변

인으로 보았다. 

  그는 이성적 정신과 감성적 정신의 두 가지

가 근본적으로 다른 앎의 방식인데, 그동안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리의 정신생활을 구축한

다는 점을 간과하고 합리적 정신을 전형적인

이해의 양식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이

해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의 다른 앎의 체

계인 정서적 능력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관심

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정서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과 학습능력에 손

상을 주므로, 정서는 생각에 필수적이고 생각

은 정서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Goleman, 2008: 73-75).

  정서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능력

과 수행 및 성취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서지능

과 적응 및 건강한 삶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

고 있는데, 특히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 또래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정홍섭, 

1996), 우울과 불안경향이 높아지며(최영희, 박

영애, 박인전, 신민섭, 2002), 주의력이 낮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공격적 행동이 자주 나

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희, 2008). 이러한

부적응적인 행동들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성공

적인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

서지능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

이라 할 수 있겠다.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도에 정서

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예를 들자면, Shoda와 Mischel 및 Peake 

(1990)는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학력

적성시험 SAT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정서

적 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ayer와 Geher(1996), Mayer 

와 DiPaolo 및 Salovey(1990) 등도 정서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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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인 감정이입과 정서인식능력이 학업

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

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연구들(박상범, 윤정륜, 

2004; 유미영, 홍혜영, 2010; 전형렬, 1999)도

두 변인 간에 r=.26～.34의 유의한 정적 상관

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서지능의 학업성

취에 대한 영향력(β=.14～.28)도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치만(2009)

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 하위요인별로 학업성

취와 r=.11～.22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그 영향력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보면, 김천석과

유태용(2005)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과업수

행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지

능의 과업수행에 대한 영향력(β=.14)도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지현(2009)의 연구에서

도 정서지능의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력(β=.25)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앞의 연구들과 달리,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

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정홍섭(1996)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정서지능의 학업성취

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0),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

구자는 학업성취와 관련한 정서지능 요소가

측정문항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

계에 대한 추가분석을 제안한 바 있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일수(2000)의 연구에서

도 정서지능과 학업성취 간에는 유의한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서지

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은 선행연구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정서지

능과 학업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

서지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서지능의 성취 및

수행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개

인의 심리적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

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많은 선행 연구들(김

용래, 김태은, 2004; 봉미미; 2006; 양애경, 조

호제, 2009; 정주영, 2010)은 개인의 심리적 변

인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과 관련

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를 유의하

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김용래와 김태은(200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학업성취가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를 6.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미미(2006)의 교육종단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시험스트레스는 학업성취와 부적상관

(국어 r=-.092, 영어 r=-.051, 수학 r=-.057)이 있

었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학업

성취를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자면, 학생들이 지

각하는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는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의 발생은 일률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에(강승호, 정은주, 1999),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최근 개인의 정서적

능력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하는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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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들(김경숙, 

2003; 류진숙, 현은민, 2006; 송미선, 김소양, 

2009; 정현희, 2002; 한태영, 2005)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정서지능

수준이 높으면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정서조

절과 정서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

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처행동이

나타나고 학교장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서적으로 흥분되거나

불안한 상태일 때, 학습결과는 인지적 지능의

영향보다는 인성의 특성, 동기화의 역동성 등

정서적인 것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동기와 정서적 차원에 대한 자아인지

능력이 일반 지능보다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

한다고 보고 있다(박상범, 윤정륜, 2004; Crocker 

& Cheeseman, 1988; Seipp, 1991).

  또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동기변인

이 있다. 동기와 정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

다. 내재동기,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등은

성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기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 자기결정성 동기를

인간의 기본 심리적 욕구로 구조화하는 학자

들(Deci & Ryan, 1985; 2000)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과 같은 개

인의 기본적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의 정도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 중 개인의 지각된 유능감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면

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김아영, 이명희, 전혜원, 이

다솜, 임인혜, 2007). 특히 개인의 유능감에 대

한 지각은 내재동기와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동기적 변인과,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변인

및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이 선

행연구들(김아영, 이명희, 2008; 김아영 등, 

2007; 봉미미, 2006; 이인학 등, 2011; Ryan & 

Deci, 2000)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

자면, 이인학 등(2011)은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과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정서지능이 학습동기와 r=.641, 자기

효능감과 r=.544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동훈(2006)의 연구에서도 정서지

능과 내재동기는 밀접한 관계(r=.523)가 있었

으며, 그 영향력도 정서지능 하위요인별로 β

=.430～.4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지각

된 유능감은 자기효능감 및 내재동기와 매우

강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Guay, 

Boggiano, & Vallerand, 2001), 앞에서 살펴 본

자기효능감 및 내재동기와 정서지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서지능과 유능감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내재동기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

다. 한 예로, 최근 실시된 봉미미(2006)의 종단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국어, 영어, 수학의

교과목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각 과목 성취도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였고 계수 값도 각각

β= .15, .31,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지각된

유능감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능감이 다양

한 성취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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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역사가 짧고 충분한 선행연구들이 축적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김아영 등, 2007). 앞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동기와 정서의 관계, 동기

와 학업성취의 관계는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

만, 개인의 정서적 능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

는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유능감 변인만을

자기결정성 동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자기결

정성 동기와 관련된 국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 유

능감과 자율성이 학업상황에서 분명하게 구분

되는 개념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유능감 지각은 자율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는 주장과 관계성은 자율성이나 유능감

보다는 내재동기를 결정하는데 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 가지 요인이 항상 같이 움

직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주

장들(김아영 등, 2007; 이명희, 2007)을 고려하

여, 자기결정성의 세 가지 요인 중 학업성취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율성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유능감 변인을 설정하고 관

계성은 제외하였다.

  Schutz와 Lanehart(2002)는 정서가 교수와 학

습과정의 모든 부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맥락 속에서 정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Culver와 Yokomoto(1999)도 최적의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에 대한 분석

에서 내재동기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발달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 시기는 어

느 정도 발달이 안정화된 때이기는 하지만, 

자아에 대한 통제와 조절, 자신과 타인의 정

서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의 능력은 대인관계

나 환경에의 적응 뿐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주므로, 대학생들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관심

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서지능과 동기 및 스트레스의 관계, 동기

및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서지능과 학업성취 간에 직

접적인 영향력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개

인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이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자면, 

유능감과 스트레스가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지지된다면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의 동기 및 정서적 변인들 간의 관

계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

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서지능

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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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대학에서 교양 및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247명이다. 배부된 설문지

중 미 회수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응

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2명

(남학생: 106명, 여학생: 126명)이 최종 연구대

상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9

세～26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1.81(SD=1.74)세

였다.

2. 연구도구

  연구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을 측

정하였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2002)

가 다양한 조직에 적용하여 실증적 분석이 가

능하도록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개발한

정서지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정서 지각(self- 

emotion appraisal), 자기 주위의 다른 사람의 정

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타인정서 지

각(others' emotion appraisal),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정서조절(regulation 

of emotion), 그리고 정서적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감정을 개인

성과의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인 정서활용(use of emotion)의 4가지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별로 각각 4개의

문항씩 총 16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이해한

다; 나는 내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정서지능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79～.88이었다. 

  유능감

  개인의 지각된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명희(2007)가 Ryan과 Deci 등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기본 심리적 욕구 등의 개념을 중심으

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에서 유능감에 해당

하는 부분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게 주어

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본

검사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81

이었다.

  스트레스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측정하

기 위해서 전겸구와 김교현(1991)이 개발한 대

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중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전

공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지 진출의 기

회가 적어서 걱정이다; 내 전공과 졸업 후 활

동하고 싶은 분야가 서로 달라서 고민이다). 6

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

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87이었다.

  학업성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여름

계절학기가 진행되는 7월 초에 실시되었으므

로, 연구 참여자의 학업성취는 직전학기인 1

학기 평점 평균(4.5점 만점) 점수를 자기보고

식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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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정서지각 4.49 0.76

타인정서지각 4.33 0.90

정서조절 3.66 0.99

정서활용 4.20 0.90

유능감 4.15 0.75

스트레스 3.59 0.96

GPA 3.41 0.58

표 1.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레스, GPA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의 특성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이 수행

되었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

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정서지

능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구분 없이 다

음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

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정

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

대우도법으로 추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다른

변인들과 달리, 유능감의 경우 잠재변수가 없

고 측정문항 수가 6개로 비교적 많은 편으로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적정한 수로 줄이는 문항 묶음화

(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개별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추정되는 모수치의

수가 줄어 추정오차를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

다(김아영, 이명희, 2008; Bogozzi & Edwards, 

1998).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4.0 프로그램 이었다.

4. 연구모형

  정서지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천석, 유태용, 

2005; 박상범, 윤정륜, 2004; 유미영, 홍혜영, 

2010; 전형렬, 1999)을 참조하여 정서지능과

학업성취 간의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러

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정

서지능과 학업성취 간에 상관이 없다는 일부

연구들(이일수, 2000; 정홍섭, 1996)도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학업성취와 관련

된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

것이 다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에서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동하고 있으며, 스트레

스 역시 정서지능에 영향을 받는(김경숙, 2003; 

송미선, 김소양, 2009; 한태영, 2005) 동시에, 

학업성취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김용

래, 김태은, 2004; 봉미미, 2006; 정주영, 2010)

으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기변인은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들

(김동훈, 2006; 이인학 등, 2011)은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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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

스트

레스

정서

지능

학업

성취

그림 1. 연구모형

자기

정서

타인

정서

정서

조절

정서

활용
유능감

학업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GPA

자기정서 -

타인정서 .351** -

정서조절 .224** .342** -

정서활용 .343** .228** .264** -

유능감 .331** .392** .455** .429** -

학업스트레스 -.147* -.176** -.355** -.183** -.382** -

진로스트레스 -.122* -.163** -.213** -.222** -.303** -.705** -

GPA .171** .269** .358** .247** .484** -.331** -.248** -

*p<.05, **p<.01

표 2.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레스, 학업성취 간 상관관계

과 내재동기가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와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동기변인으로 설정한 유능감은 자기결

정성 동기유형 중의 하나로 자기효능감 및 내

재동기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Guay, Boggiano, & Vallerand, 2001), 유

능감 역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유능감 역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

림 1과 같이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레스,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자기정서지각, 타인정서지각, 정서조절, 정

서활용의 정서지능 하위요인과, 유능감, 스트

레스, 학업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은 유

능감(r=.331～.455) 및 학업성취(r=.171～.358)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r=-.122 ～ -.382)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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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x2(df) x2/df RMSEA TLI CFI AIC

연구모형 52.45(31) 1.692 .055 .995 .996 120.449

수정모형 52.72(32) 1.648 .053 .995 .997 118.720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성취는 유능감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r=.484)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조

절(r=.358), 학업스트레스(r=-.331) 순이었다.

2.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

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

정식 모형은 비실험적인 상황에서 변인들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분석기법으로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단점 중

하나인 조작된 변수의 완전한 측정이라는 가

정을 배제하고 오차변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료분석에 적절한 기법이다(홍세희, 2004).

  앞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분석의 다양한 모수추정 방식 가

운데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성 뿐 아니라 비정규

성에도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정규분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

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

형의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

수들이 산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2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x2을 자유도(df)로

나눈 값(5 이하)을 그 대안적 방법으로 사용하

기도 한다. 또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 

(Tucker-Lewis Index)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

도로,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며, 

RMSEA(Root Mean Suq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05～.08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다(김계수, 2001; Hu & Bentler, 1999).

  앞의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구조방

정식 모형검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x2은

52.45(df=31), RMSEA는 .055, TLI는 .995, CFI는

.996으로 모든 지수들이 적합도 검증 기준에

적합하였으므로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 중 정서

지능에서 학업성취에 이르는 직접경로의 표준

화된 모수추정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를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서지능 -> 학업

성취’의 경로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화를 시

도하고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산출하였

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의 적합도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들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경쟁모형을 채택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Akaik Information 

Criterion)를 추가하였다. AIC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간명도 뿐 아니라 통계적 적합

도 및 추정치 모수의 수를 고려하는 지수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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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정서

지능

E1

E2

E3

E4

유능감

C1 C2 C3

스트

레스

S1 S2

.87***

-.47***

.47***

-.18*

*p<.05, ***p<.001

그림 2.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정서지능 - .49*** .49***

유능감 .47*** - .47***

스트레스 -.18* - -.18*

표 4. 학업성취에 대한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레스

의 총 효과 분해

유용하며 지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김계수, 2001). 연구모형의 ‘정

서지능 -> 학업성취’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의

AIC 값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본 경로를

제거한 모형의 AIC값이 더 작았으며, 다른 적

합도 지수 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므로 수정

모형이 더 간명하며 타당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 

학업성취’의 직접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는 그림 2와 같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전체

효과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지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간접효과는 .49

로 나타나 가장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감은 학업성취에 대

하여 .47의 긍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는 학업

성취에 대하여 -.18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능감과 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역

할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

구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과 경기도의 대학생 2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

조방정식 모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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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들 간에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지능은 유능감(r=.331～.455) 및 학업성취(r= 

.171～.358)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r=.122～-.355)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서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서미숙, 2004; Goleman, 

2008)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정서

지능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선행연구들(김천석, 유태용, 2005; 유미영, 

홍혜영, 2010; Mayer & Geher, 1996; Shoda, et 

al., 199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정서지능과 유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서지능

과 자기효능감 및 내재동기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동훈, 2006; 이인학 등, 

201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 역시 정서지능과 유의한 부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관련

선행연구(한태영, 2005; 한태영, 이세란, 2005; 

Nikolaou & Tsaousis, 2002)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또한 유능감 및 스트레스와 학업성취 간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유의미하였으며, 이

결과 역시 선행연구(김용래, 김태은, 2004; 봉

미미, 2006)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

능감 및 스트레스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

로, 학업성취를 종속변인으로, 유능감과 스트

레스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모

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이를 제거한 완전매개 모형이 본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적합

도 지수들은 모두 양호하였다(RMSEA=.053, 

TLI, CFI>.90).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유능감 및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

조하여 정서지능이 유능감 및 스트레스를 매

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중의 하나인 유능감은 효능감 및 내재동

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능감이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 및 내재동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정서지능이

유능감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유능감

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정서지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유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

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하여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아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

서지능이 유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지능은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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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가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

서지능이 다양한 성취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정서가 교수학습 과정의 모든 부분

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Culver & Yokomoto, 1999; Goleman, 2008; 

Schuts & Lanehart, 2002),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개인의 정서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내재동기를 유발

하는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하여 정서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 학생들이 자신의 유능감을 풍부

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능감

만족을 키울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을 포함시키

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정서지

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 및 진로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증진

을 위해서 그들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을 시

사해 준다. 최근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이

나 진로 스트레스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

서 대학생활적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의 심화는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적응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이해, 그

리고 지각된 정서의 조절과 활용 능력이 필요

할 것이며, 이러한 정서적 능력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조

절과 대처기술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

성할 때 정서적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

는 내용들을 보완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적, 학

업적 적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협력과 협업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도 과제의

협업을 중시하는 팀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학업성취를 평가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지각,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그 동안 정서지능이 인간의 두 가지

정신 즉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상호

작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예비사회인으로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과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미흡

한 편이었다. 주로 유아 및 초,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과

의 관계, 대인관계와의 관련성,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정서지능과 대

인관계 등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정서지능이 어떠한 경

로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가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지능과 학업성취의 정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고

정서지능이 유능감 및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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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함으로써, 정서지능의 학업성취에 대

한 영향을 설명하는데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학

생들의 학업적응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정서적 능력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ulver와 Yokomoto(1999)는 교수자로서 대학

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많은 대학에서 평생

교수제 또는 멘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

는데, 학생지도를 위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 뿐 아니라, 연

대감과 소속감의 욕구, 대학구성원들 간의 사

회적, 정서적 지지와 격려의 욕구 등에 민감

하게 대처하여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을 찾아

내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활

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료, 선후배, 교수님

들과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이 당면

하고 있는 학업이나 진로문제들을 함께 논의

함으로써 학업에 몰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

기에 적합한 능력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지

만, 또 다른 부류의 학생들은 학습기술이 낮

거나 대학생활에의 부적응을 호소하거나 과도

한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공수업을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거나 학업이나 전공에 흥미를 잃은 학

생들, 그리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과도한 스

트레스와 불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그들의 정서 상태에 대

한 인식과 조절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생멘토(지도교수)

와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

다든지, 교양수업이나 중․장기 특별 프로그

램들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학

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

상에 관한 것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에 소

재한 2개 대학의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정서지능, 유능감, 스트

레스의 측정시점과 결과변인으로 설정된 학업

성취의 측정시점이 달라서 인과관계 분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직전학

기 학업성취도를 사용하였지만, 추후연구에서

는 변인들 간의 보다 엄격한 인과모형 분석을

위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측정 시점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많

은 연구자들이 정서지능도 발달하고 훈련 가

능한 심리적 특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

학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능력 발달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한다면,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년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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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

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정서지능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긍정적인 동기요인으로 지각된 유능

감을, 부정적인 정서요인으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

에서는 정서지능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

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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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the Need for Competence

and Stress on the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College Students

Lee, Sook-Jeong

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General Education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need for competence and stress on 

the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32 undergraduate students(males: 106, females: 126). The instrument us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the need for competence scale, the academic and career stress scale, and 

the GPA of the students themselve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es using the SPSS 18.0 and AMOS 4.0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intelligenc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eed for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academic and career 

stress. Second, the need for competence and stress significantly predicted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emotional intelligence did not directly effect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Third, the SEM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fully 

mediated by competence and stress. This model was proven to be a valid one to present the structural 

model for this sample (RMSEA=.053, TLI, CFI>.90).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personal emotions and the learning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academic 

achievement levels and academic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along with a number of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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